
구 근대국가체제의수용이라는갈림길에서게되었다. 이가운데국제

정세에민감하게반응한일본이사무라이계층에의존한전통적군역체

제를 폐기하고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육해군 교관단을초빙

하여육해군사관의양성에주력하고있음은, 명치유신의성과와관련

하여의미심장한사실이다. 즉1 9세기 국제질서의감각으로는, 사관의

양성으로대변되는근대군사제도의형성이, 조약(條約)체제에의편입

이나개항(開港)을 통한교역참가와더불어, 곧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

근대국가의표준을획득하는것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근대적국가로

서의주권을행사하는근거가되었다고할수있다.    

1 9세기의국제질서에있어사관의양성이갖는이러한의미에주목

할 때, 1883년에서1 8 8 4년에걸쳐일본육군의도야마(戶山)학교에유

학하여사관및 하사관과정의군사교육을받았던서재필외 1 3명의조

선군사유학생의존재는여러가지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생각된다. 

첫째, 조선정부가 일본에의 대규모 군사유학을 통해 정예 사관 및

하사관양성을시도하고있는점이다. 1882년의임오군란이후조선내

에는청군과일본군이동시에진주해있었고, 청국의헤게모니가일층

강화되고 있었다. 1880년대이래 신사유람단과영선사의파견을통한

근대적 군제의 조사 및 무기제조 학습, 교련병대(敎鍊兵隊, 일명 別技

軍)의설치및무기구입등군사근대화정책을취해오던조선정부는, 이

시기에는청으로부터의강화되는정치적압력을의식하지않을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상황에서왜 조선은일본의정규군사학교에유학생을

파견하여사관을양성하고자했던것일까. 군사유학을추진한김옥균, 박

영효등의국가근대화구상과그 군사정책은어떠한성격의것이었을까.

이러한관점에서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은당시조선개화파정치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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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 머리에

사관(士官)은 근대국가를상징하는하나의표상이었다. 정규상비군

의근간을이루는것이사관이며, 정규상비군, 즉근대적군사제도를충

실히구비한국가들만이근대국가에의대열에진입하고있었기때문이

다. 프랑스대혁명을전후하여사관의양성을주축으로한 근대정규군

조직에국가적노력을기울인프랑스와영국, 그리고후발의프러시아

와미국등이수차례의대내외전쟁을극복하고근대국가에로전환하고

있는 것이, 서구의 근대정치사 및 국제관계사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서구의근대국제정치체제가1 9세기이후아편전쟁, 페리( P e r r y )함

대 내항, 병인및 신미양요등의계기를통해, 동아시아전통사회에밀

려들어오기시작했을때, 동아시아각국은전통적인체제의고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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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하는 시도이다. 논문의구성은우선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이

이루어진배경을살피고, 이어도일이후의경과, 그리고도야마학교에

서전수받은군사교육의순으로서술하고자한다.

2. 배경: 개화파의 국가구상과일본군사모델

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은개항이후조선정부가추진해온군사정책,

보다세분하면임오군란이후조선정부내의개화파세력이추진하고자

했던강병정책의연장선상에놓여있다. 따라서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이

갖는의미를짚기위해서는임오군란을전후하여조선정부내의개화파정

치세력이추구하고있던군사정책의흐름을짚어보는것이필요하다. 이하

에는기존연구의성과에의지하여임오군란전후개화파정치세력이추진

해온국가구상과그군사정책의흐름을간략히살펴보도록하겠다.

1 8 7 6년 강화도조약의체결이후국왕고종및 개화파정치세력사

이에서는일본 및 서구세계의실상을정확히알고그에대처하려는움

직임이자연히일어나게되었다. 박규수등의지도에따라일찍부터서

구정세에관심을갖기시작한김옥균등은1 8 7 9 - 1 8 8 0년에개화승李東

仁을 도일시켜 일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게 했고,1 ) 김옥균 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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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상및그군사정책과의관련하에서파악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은일본정계및 민간의지원이없었

다면이루어지지못했을것이다. 특히1 8 8 0년대이래조선의개화파와

깊은연관을맺고있던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 등 일본내의조선

개조론자들은개화파개혁정책의연장선상에서파견된군사유학생들의

일본내생활이며학업을전적으로지원하는자세를보였다. 과연이들이

어떠한생각으로조선의군사유학생들을받아들였고, 어떠한지원을베

풀어주었는가. 그러한지원정책의의도는무엇이었는가. 서재필일행의

군사유학은임오군란이후일본정부내외의대조선정책, 특히후쿠자와

유키치의조선관이라는관점에서도조명될수있는문제의하나이다. 

셋째, 도일군사유학은서재필개인사의측면에서도매우흥미로운

문제이다. 서재필은그전년도인1 8 8 2년에과거에합격하여문관관료로

서의빛나는생활을막 출발한시점이었다. 그런서재필이어떤연유에

서 장래가 보장되는 관료로서의길을일시 유보하고, 평민출신의다른

청년들과함께해외군사유학을선택하여도일을결행하게되었을까. 그

들이군사교육의장으로써선택한일본육군의도야마학교는과연어떠

한학교였으며, 서재필일행은이학교에서무엇을경험하고배웠을까. 

이 같이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은서재필개인사의측면뿐만아니

라당대의동아시아국제정세나조선후기의군사근대화정책에비추어

서도검토되어야할많은문제를갖는사건이었다고생각된다. 

본 연구는도야마학교관련자료및 당시일본신문자료들을이용하

여 서재필일행의군사유학이이루어진경위와도야마학교에서의군사

교육내용을중점적으로조사하고, 이를토대로이 군사유학이조선후

기의군사사나동아시아국제관계사의맥락에서갖는의미들을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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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9 4 8년에서재필의 구술을 받아기록된『서재필박사자서전』에 따르면 서재필이 일본의 변

화와서구정세에관심을가지게된것은개화승이동인이일본에서갖고온서적을통해서

였다고 한다. 즉 이동인은김옥균 등의부탁으로귀국시에일본서적을 다수갖고 왔고, 서

재필등이이서적을 봉원사와동대문영도사를전전하면서통독하였다는것이다. 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1948; 을유문고, 1972), 94쪽. (이하『서재필박사자서전』에서의 인용

은이판본에의하기로한다.) 이동인이2차도일에서귀국한시점이1 8 8 0년 1 0월이후이므

로 서재필이 그 서적들을 읽기 시작한 것은1 8 8 0년 말, 1881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1 8 8 2년음력3월의과거를앞두고서재필이과연사찰을전전하면서일본서적을탐독할여

유가있었을까하는의문이있다. 혹시과거급제이후에이런서적을탐독하게되었는지모



의 김홍집(金弘集), 김윤식(金允植), 김옥균, 박영효등 개화파정치세

력에게널리공유되고있었던것으로생각된다.

이 같은 개화파정치세력의 강병구상에 기반하여 조선정부는군제

의개편과신식군대의창설에적극적으로착수했다. 1881년1월에통리

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설치하여기계사(機械司), 선함사(船艦司),

군물사(軍物司) 등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였고, 12월 2 9

일(음력1 1월 9일)에는이 부서들을군무사(軍務司)로 통합했다.6 ) 1 8 8 1

년 4월 2 6일(음력3월2 8일)에는 일본공사하나부사(花房義質)의 제안

에 따라교련병대를설치하고, 조선중앙군영의병사가운데지원자8 0

여 명을 선발하여일본공사관의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소위로부

터 제식훈련, 군사이론및 일본총기의사용법등을교육받게했다. 8월

경에는양반자제가운데별도로2 0여 명을뽑아사관생도라고이름하

고이들에게도사관교육을실시했다.7 )

이같이1 8 8 0년대전반기의조선은청과일본양측으로부터의지원

을 적절히이용하여군사체제변혁을시도하고있는모습을보인다. 그

러나 1 8 8 2년 7월2 3일, 임오군란을겪으면서조선의군사정책은크게

변화를겪게되었다. 군란진압을위해병력3천여명을파병한청국이

군사력을배경으로조선의정치적실권을장악하고, 나아가조선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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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8 2년 3월1 9일부터임오군란발발시까지서광범과함께직접일본에

건너가명치유신이후변화하고있던일본의정치, 경제, 군사관련시설

을 살펴보았다.2 ) 정부 차원에서도1 8 8 1년 5월에박정양, 어윤중, 홍영

식 등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하여 3개월

여에걸쳐일본의행정, 군사, 관세, 법률등 정부활동의전반을조사시

켰고,3 ) 1 8 8 1년11월1 7일에는군기제조(軍器製造)의습득을주요목적

으로하여청국에영선사(領選使)일행8 3명을파견했다.4 )

이 같은외국방문을통해조선의정치세력들은청이나일본에서진

행되고있던 부국강병정책의실상을목격하고그 실시의필요성을체

감하기시작하였다. 신사유람단과영선사에각각참여하여일본과중국

을견문한바있는 어윤중(魚允中)의 강병구상은그전형적인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는춘추전국시대가소전국(小戰國)이었다면지금은대전

국(大戰國)의 시대가되었다고하는세계 인식을보이면서, 조선이부

강의길을걷지않는다면일본이장차조선의위협이될 것이라고하였

다. 이러한정세인식에입각하여어윤중은군비를충실히할것과, 특히

삼면이바다인조선의지리적특수성을고려하여영국처럼우선적으로

해군을증강시킬것, 그리고무학(武學)을 가르치는학교를설치할것

등의구상을제시했다.5 ) 이러한어윤중의강병론은, 임오군란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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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옥균의 제1차 방일시기 및 그 행적에 관해서는 琴秉洞, 『金玉均と日本:その滯日の軌

跡』(綠蔭書房, 1991), 50-68쪽참조.

3 )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第2 7集( 1 9 6 5년 4월). 鈴木一, 「日本陸軍士官學

校に留學した大韓帝國學生」, 『韓』第8券 第8號( 1 9 7 9년 8월), 7쪽. 李光麟, 「洪英植硏

究」, 『開化期硏究』(일조각, 1994), 39쪽참조.

4 )  原田環, 「朝鮮の開國近代化と淸の對應」『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1997), 276

쪽.

5 )  趙景達, 「朝鮮における大國主義と小國主義の相克:初期開化派の思想」『朝鮮史硏究會

6 )  군무사는산하에총무국, 참모국, 교련국을설치하여, 군무, 정찰, 선박, 병기등의사무를총

괄하고 있는데, 신사유람단에 참가하여 일본의 군제조사를담당한 홍영식과이원회가 각각

총무국과교련국의실무관료를맡고있음이 주목된다.崔炳鈺『開化期의 軍事政策硏究』

(홍익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135-136쪽. 金壽岩『韓國의 近代外交制度硏

究, 外交官署와 常駐使節을 중심으로』(서울대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79 및 8 6

쪽.

7 )  교련병대는 일본식의 군대훈련방식을 도입하여 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최초의 사관양성

기관으로서의 성격을띠고 있다고 할수있다. 교련병대에 관한자세한설명은崔炳鈺, 앞



이러한박영효, 김옥균등이임오군란의사후처리를위해1 8 8 2년 9

월 1 2일(음력8월1일)부터 1 8 8 3년 1월6일에걸쳐 수신사로서일본에

파견된것은, 청의종주권적지위를거부하고일본모델에입각한국가

재건의구상을정립하는데있어서중요한계기가되었다. 정사박영효,

부사 김만식(金晩植), 그외 서광범(徐光範), 민영익(閔泳翊), 김옥균

등으로구성된수신사일행은수신사로서의임무를다하면서동시에일

본내주요인사들과의폭넓은접촉을가지면서일본의정세변화를관찰

할기회를가졌다.11 )

당시 일본 정부 내외에서는임오군란을 계기로 청 및 조선에대한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 있던 단계였다.12) 우대

신(右大臣)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는 청과의 협조노선을 유지한

위에구미열강과의조약체결에의한‘점진적조선독립론’을 주장했고,

유럽에체재중이던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조선에대한 원조제공

을통해독립을실현시키자는‘적극적조선독립론’을각각제안했다. 한

편, 군부를 대변하는 참사원(參事院) 의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

朋)는 1 8 8 2년 8월에청과의전쟁에대비한장기적육해군확장계획을

제출했다.13) 민간에서는후쿠자와유키치가임오군란의발발이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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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제를청의의도대로재편하기시작한것이다. 병제에관해서보면,

청은군란의직후대원군이설치한삼군부를해체하였고, 1882년1 2월

에는통리아문과더불어통리내무아문을설치하여, 내정및 군사를담

당시켰다. 일본교관이훈련시킨교련병대는사실상해체되었고그 대

신에원세개(袁世凱)의 주도에의해왕실경호부대성격의신건친군(新

建親軍)좌, 우영이각각5백여명씩의규모로재조직되어, 청군에서파

견된 왕득공(王得功)과 하증주(何增珠) 등으로하여금 그 군사훈련을

담당케하였다.8 ) 해상에서도청의해군이조선의제해권을장악하기시

작하였다.9 ) 이같이임오군란이후조선의군사체제는중앙군영의군사

훈련, 해군의연안경비, 총기의공급및제조기술등에서청국군사체제

의영향하에놓이게된것이다. 

청의 영향력이강화되면서개화파내부에는청국의조선개입의현

실과근대국가건설의방책을둘러싸고정치적노선의대립이생기기시

작하였다. 김윤식과김홍집등은청과의종주권관계를현실적으로인

정하면서 이를 이용한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박영효, 김옥균등은강화되기시작한청국의정치적, 군사적헤

게모니에대해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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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崔炳鈺, 앞의 논문, 166-170쪽. 金世恩, 「개항 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軍史』2 2

(1991), 90-91쪽. 

9 )  1 8 8 2년 1 0월(음력 8월2 3일)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은 그 제7조에서‘중국병

선(兵船)은조선의 근해에서 순찰하며 아울러 각처의 항구로 항해하거나 정박함으로 해서

조선방위의근본을삼는다’라고규정하여, 조선연안의 해양방위도 청의북양함대가관할

함을밝히고있다. 金世恩, 앞의논문, 97쪽. 

1 0 )  金允植은 그의『陰晴史』에서양자간의분열의 시기가 1 8 8 2 - 1 8 8 4년이라고하였다. 原田

環「甲申政變と朝鮮の近代化構想」『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1997), 3 1 2쪽에

서재인용.

1 1 )  박영효수신사일행의방일경위에대해서는김현철, 「박영효의근대국가구상에관한연

구」(서울대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1999), 25-33쪽. 琴秉洞, 앞의책, 86-105쪽참조.

1 2 )  이하는 井上馨傳記編纂會『世外井上公傳』第3券(原書房, 1968), 492-495쪽, 安岡昭

男, 「井上馨論」日本國際政治學會編『日本外交史硏究 : 外交指導者論』(有斐閣,

1967), 6-7쪽. 芝原拓自, 「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 日本近代思想大系1 2』(岩波書店, 1989), 479-481쪽. 大澤博明, 「明治前期

の朝鮮政策と統合力 : そのアジア主義的傾向を中心に」, 日本政治學會編『日本外交

におけるアジア主義』(岩波書店, 1999) 등에의함.

1 3 )  당시일본군부의군비확장계획에대해서는 졸저『명치시대일본군대의형성과 팽창』(서

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의제7장참고.



로 받아들였을가능성이있다. 민간에서는조선개화파에대한 지원의

입장을표명하고있던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의 후쿠자와 유키치등이

조선사절단일행의체일시에여러가지편의를제공해주었다.17) 박영

효와김옥균등은외무경이노우에의대조선정책에대한언질과민간차

원에서후쿠자와등의지원태세로부터, 청국으로부터의독립을위한방

도로서일본의힘을 빌리는방안의가능성에눈을돌렸을것으로생각

된다. 김옥균은이사정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당시일본정부에서는조선에주의하고있는터이므로한개의독립국으로

보아 우리 공사접대에도 매우은근한 점이있었다, 여(餘)는 이러한 심사

(心事)를 찰지(察知)하였으므로 마침내 박군과 상의하고 일본에게 의뢰할

뜻을기울이게되었다.18) 

이같이박영효, 김옥균등은사절단으로서의방일을통해일본의지

원을바탕으로한 그리고일본을모델로한 국가개혁구상을구체화한

것으로보인다.  

이들은일본 모델의 국가구상 가운데에서도특히 일본의군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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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와쿠라에의건백을통해군란으로정권을잡은조선의‘보수완고

당’에대한‘문죄(問罪)’의출병과개화당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강경

한어조로건의했다.1 4 )이러한조선정략에관한정책논쟁속에서일본정

부는1 8 8 2년1 2월의시점에서외무경이노우에카오루(井上馨)의 주도

에 의해, 청과의협조노선을유지하면서, 구미각국과의협력에의해점

진적으로‘조선독립’을 추진해나간다는방침을취하였고, 이는야마가

타의군비확장론과더불어명치정부의대내외정책방침으로굳혀졌다.

이 같은 일본 정부 내부의 정책논의에 대해 박영효 사절단일행이

어느정도까지파악하고있었던가는확실히알 수가없다. 다만일본측

은 조선측에대해‘적극적인독립지원’의 방침이라고받아들일만한의

사를표명했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1 8 8 3년 1월초, 외무경이노우에

와 회담을가진 김옥균은 그와의대화 내용에대해, “이노우에의말이

아국(我國)에서는 군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비단, 아국의

기본을튼튼히하기위할뿐 아니라귀국의독립을위하여서도주의하

고 있는 바이다하였다.”1 5 )라고기록하고있다. 이노우에가말하고있

는 내용은1 8 8 2년 1 2월에 결정된일본정부의대조선외교군사정책의

방침을설명하고있는 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일본에독립과개혁

지원요청을의뢰했던김옥균등에게는16) 그 적극적인지원의의사표시

•서재필의생애

1 4 )  「文書番號510, 明治1 5年8月6日 福澤諭吉→岩倉具視宛」慶應義塾編纂『福澤諭吉全

集』第1 7券(岩波書店, 1971), 516쪽. 福澤諭吉이이문서를제출한같은날인8월6일에

유길준, 윤치호가연명으로三條實美 太政大臣에게 問罪의 師를파견할것등동일내용

을건의하고있는것도흥미롭다. 『立憲政黨』8월1 2일자, 琴秉洞, 앞의책, 69쪽에서재인

용.

1 5 )  김옥균, 「甲申日記」金永鎭 譯 閔泰瑗, 『갑신정변과 김옥균』(서울: 國際文化協會,

1 9 4 8 ), 108쪽. 이하『甲申日記』에서의인용은위책에수록된번역본에의한다. 

1 6 )  조선사절단이조선의독립과개혁을요청했다는점은芝原拓自, 앞의논문, 480쪽참조.

1 7 )  후쿠자와는 박영효수신사 일행의 체일시 後藤象二郞 등 일본의 정계인사들과 면담을

주선하기도하였고, 요코하마정금(正金)은행에서차관 1 7만엔을차용하는데에도중개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영효 일행의귀국시에는 김옥균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문하생이었던牛場卓造와 井上角五郞을파견하여학교교육과신문발행등조선의개혁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琴秉洞, 앞의 책, 94-101쪽, 富田正文『考證福澤諭吉』

下(岩波書店, 1992）, 592-593쪽. 후쿠자와는1 8 8 3년 3월에 어떤‘조선인’의 요청에 의

해 인력거 5 0대 등을조선에 발송하는 일도대행해주고 있는데, 이 조선인은 김옥균이었

으리라고 생각된다. 「文書番號526, 明治1 6年1月4日 福澤諭吉→早矢仕有的宛」「文書

番號542, 明治1 6年3月1 6日 福澤諭吉→莊田平五郞宛」, 『福澤諭吉全集』第1 7券, 529

및 5 4 0쪽. 

1 8 )  김옥균, 『甲申日記』, 앞의책, 107쪽. 



수신사의사명을마치고귀국한이후에박영효와김옥균은보다본

격적으로일본식군사체제를수용하기위한움직임을보였다. 박영효는

귀국직후인1 8 8 3년 1월7일한성판윤에임명되었다가4월2 3일에광

주유수(廣州留守)로 전직되었는데, 광주유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신복

모를교관으로불러 광주부의병사수백명을대상으로하여신식군사

훈련을실시했다.23) 당시의중앙군제인친군(親軍) 좌영과우영에서청

국 군사교관을초빙하여군사훈련을받게하던실정을감안할때, 박영

효의일본식양병(養兵)정책은그에대립하는입장을선명하게내보인

것이라고할수있다.24) 

김옥균은귀국 직후 박영효, 유길준등과 협의하여, 동경에문무의

유학생2 0 0명을파견하여3년간신문물을습득케한다는계획을세우

고,25) 그에따라도일유학생선발과제반개혁구상의추진을위한재정

책마련등에 주력한것으로보인다. 그는1 8 8 3년4월 2 2일에동남제도

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겸 포경사(捕鯨使)에 임명되었는데, 이 인선

은 동남제도개척및 포경을통해개혁정책을위한재정을확보하려고

하는그의구상을고종과민비등 왕실이받아들인결과였다.26) 김옥균

은 이 재정기반을바탕으로학생수십명을선발하여일본에유학보내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종에게 건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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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수용한조선군사체제의재건을중요한부분으로생각하고있었던듯

하다. 그들이체일중에다각도로일본의군사체제를관찰하고, 이를수

용하려는움직임을보였기때문이다. 박영효일행은일본 도착직후인

1 8 8 2년 1 0월 경에육군사관학교와해군병학교등 일본의주요군사교

육 기관을시찰하고,19) 1 8 8 3년 1월에는수행원의일원이었던박유굉(朴

裕宏, 당시1 5세)을 육군사관학교유년생도대에입학시켜정규사관생

도가되기위한예비교육을받게했다.20) 또한도야마학교에서하사관의

군사교육을받고있던신복모(申福摸)의 교육수료를기다려, 그를조선

신식군사훈련의교관으로활용하고자하였다.21) 박영효일행이먼저귀

국한이후인1 8 8 3년 1월3일에도김옥균은윤치호와함께코우즈키(上

月)라는인물을만나일본의군제와병력등에대해상세하게질문을던

졌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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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  동경에서수신사에합류한 尹雄烈은 일본측으로부터차용한1 7만엔가운데 배상금으로

지불한5만엔을제외한잔액의일부로무기를구입하기도했다. 琴秉洞, 앞의책, 94쪽.

2 0 )  朴裕宏(당시1 5세)의육군사관학교유년생도대입학에대해서는『自由新誌』1 8 8 2년 1 0

월 2 8일자및『東京日日新聞』1 8 8 2년 1 2월8일자참조. 이상은『新聞集成明治編年史』

제5권의169, 188쪽에재수록되어있다. 한편육군사관학교유년생도대에입학한박유굉

은 1 8 8 6년 육군사관학교에진학하게 되지만, 1887년4월에 자살하고 만다. 자세한 것은

육군유년학교 및 육군사관학교에서그와동기생이었던 石光眞淸의 수기, 『城下の人:石

光眞淸の手記』(中央公論社, 1978), 202-208쪽참조,

2 1 )  김현철은『修信使記錄』에의거하여, 박영효일행이도야마학교장長坂照德에게申福摸

의 입학을 의뢰하였다고 하고있다. 김현철, 앞의 논문, 32쪽 참조. 그러나 申福摸는 이

미 1 8 8 1년 1 1월 2 8일부터 도야마학교에통학하기 시작하여 1년만인1 8 8 2년 1 1월 1 5일

術科를졸업했으므로, 박영효일행이申福摸의입학을의뢰한것이아니라, 그를군사교

관으로동행귀국시키기위한조치가있었다고추측된다. 申福摸에대해서는교육총감부

「戶山學校沿革取調」『戶山學校歷誌: 陸軍敎育史別記 제1 2권 자료』(일본 防衛硏究

所戰史部 소장자료, 작성연대불명) 참조. 한편 박영효 일행은 귀국시에 군사교련의 교

사로서일본의예비역 군인松尾三代太郞, 元田一 등도동행하고있다. 石河幹明, 『福

澤諭吉傳』제3권(岩波書店, 1932), 293쪽

2 2 )  琴秉洞, 앞의책, 100쪽. 

2 3 )  박영효가양성하던병력에관해서는『時事新報』1 8 8 3년6월5일자, 9월2 8일자, 1884년

1월 9일자 관련기사 참조. 이하『時事新報』에서의 인용은『時事新報: 福澤諭吉生誕

1 5 0年記念出版復刻板』(龍溪書舍, 1986)에의한다.

2 4 )  崔炳鈺, 앞의논문, 166-170쪽과金世恩, 앞의논문, 90-91쪽참조.    

2 5 )  「矩堂居士略史」『유길준전서』5卷, 鄭容和,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

로의 복합적 이행』(서울대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38-39쪽의 각주4 5에서 재인

용.

2 6 )  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 95쪽및琴秉洞, 앞의책, 110-111쪽.



임오군란직후의짧은체재기간, 아니면1 8 8 3년3월하순부터4월하순

까지의시기3 0)이다. 아마1 8 8 2년 3월이전에도김옥균과면식이있을

가능성이있지만, 서재필이김옥균의식견에대해신뢰를갖게되고그

의국가개혁구상에적극공명하게된것은김옥균이2차방일에서귀국

한 이후인1 8 8 3년 3월하순에서4월하순까지의시기에있었던만남을

통해서였을것이다. 이시기의서재필은김옥균에대해다음과같이말

하고있다.

그는조국이청국의종주권하에잇는굴욕감을참지못하여어찌하면이

수치를벗어나조선도세계각국중에평등과자유의일원이될까밤낮(晝晝

夜夜)으로노심초사하였던것이다. 그는현대적교육을받지못하였으나시

대의 추이를통찰하고조선도 힘있는현대적국가로만들려고절실히바랐

었다. 그리하여신지식을주입하고신기술을채용함으로써정부나일반사회

의 구투인습을 일변시키여야 할 필요를 확각(確覺)하였다. …그는 구미의

문명이일조일석의것이아니고열국간경쟁적노력에의한점진결과로기

다(幾多) 세기를요한것이겠는데, 일본은한 대(代) 동안에그것을달성한

양으로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 일본을 모델로 청(請)하러백방으로

분주하였던것이다.31) 

즉 김옥균은 서재필 등에게청국 종주권으로부터의독립과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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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이를허락했다.27) 이같이박영효와김옥균등은그들의방일경

험을통해, 임오군란이후에점증되는청국의영향력강화에대한대안

으로일본식국가모델을구체화하였고, 그핵심적인과제의하나로일

본식군사체제의수용및 유학생의파견을통한사관의양성에착목하

여 이를 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리하여김옥균등은뜻있

는청년들을찾아일본으로의군사유학을권유하기시작하였는데, 서재

필도그중의한명이었다.

3. 서재필 일행의 도일

김옥균으로부터 일본 군사유학을 권유받았던 1 8 8 3년에 서재필은

채 스물이안된청년으로서,28) 그는이미1 8 8 2년 음력3월의별시문과

에 합격하여관료의길에들어섰다. 서재필이언제부터김옥균등 개화

파인사들과접촉하기시작했고, 그들의국가개혁구상에공감하기시작

했는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다. 김옥균은1 8 8 2년 3월부터8월까지,

그리고1 8 8 2년 9월2 3일부터1 8 8 3년 3월하순까지일본에있었으므로

서재필이김옥균과접촉할수 있었던시기는1 8 8 2년 3월이전,29) 혹은

•서재필의생애

2 7 )  「서재필박사수기」, 卞榮魯 譯「회고갑신정변」『동아일보』1935.1.1-1.2 閔泰瑗, 『갑신

정변과 김옥균』(서울: 국제문화협회, 1948), 83-84쪽. 이하 서재필의 수기「회고갑신정

변」의인용은위책의수록본에의한다. 

2 8 )  서재필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통설에 따라 1 8 6 4년으로추정한다. 이렇다면 1 8 8 4년 당

시 그는스물이 채 안된나이였을 것이다. 1863년으로추정하는 견해는 신복룡, 「개화당

과갑신정변에서의 서재필의활동」, 이택휘 외『서재필』(민음사, 1992), 167-170쪽을참

조.

2 9 )  『서재필박사자서전』에는 그가 외숙 김성근의 집에 머무를 때 일가간이었던 김옥균과 교

유하게되었고이인연으로박영효, 서광범과도일찍부터알게되었다고하고있다. 金道

泰, 『서재필박사자서전』, 82-83쪽. 

3 0 )  서재필의 수기「회고갑신정변」에서는‘학생들이도동(渡東)하기 전에 나는서광범을 개

(介)하여 김옥균을 만났는데, 그때 金씨 외에홍영식, 박영효와 이제 와서는 기억조차도

할수없는몇몇의지명인사들과도알게되었다’라고서술하고있다. 앞의책, 84쪽참조.

이 기록을 따를 경우서재필은 김옥균이 2차방일에서 귀국한 1 8 8 3년 3월하순에서 5월

초까지의시기에김옥균및박영효등개화파인사들을처음접한것처럼생각된다.

3 1 )  서재필박사수기, 「회고갑신정변」, 앞의책, 82쪽.



가사키에도착했음을알렸고, 5월2 1일의보도에는조선유학생들이5월

2 0일에동경에도착했음을알리면서조선유학생들의성명을소개했다.

이번에우시바타쿠조(牛場卓造) 군이수행하여내경(來京)한 조선생도

는 1 7명으로성명은다음과같다. 또한도항의뜻있는이가 적지않기때문

에 다음에 내경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徐載弼(생도取締), 徐載昌, 金益

昇, 安寧洙, 尹泳觀, 李秉虎, 金永煥, 金漢琦, 申載永, 申應熙, 李建

英, 白樂雲, 鄭行徵, 林殷明, 申重模, 李菊喜, 趙昶敎3 5 )

이를보면서재필일행은, 후쿠자와가조선의개혁지원을위해파견

하였던우시바(牛場卓造)의 인솔하에 5월 1 2일 나가사키에도착하여

5월 2 0일 동경에 도착했으며, 서재필이 생도취체(取締), 즉 학생대표

및감독의책임을맡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후에도조선에서의유학생들이줄을잇고있다. 『時事新報』동년

7월6일과7월7일의보도에는‘朴泳斌, 朴準陽, 朴永祐, 李春永, 嚴

柱興, 兪亨濬, 鄭光徹, 鄭蘭敎, 鄭勳敎, 李奎完, 河應善, 鄭鍾振’

등 1 2명이동경에도착하였음을알렸고, 7월중순에도2, 3명의유학생

이 동경에도착했다고 알렸다.3 6 )11월1 4일에도‘兪性濬, 徐光轍, 金

良默, 李鳳弼, 李圭禎’등 5명이내일하여게이오의숙 구내의부설

서재필과일본군사유학•

모델로한현대적국가의건설을힘주어말했고, 이에대해서재필은깊

은 공감을느낀듯하다. 그렇지않았다면장래가보장되는문관관료로

서의 길을 유보하고 김옥균이 권하는 군사유학에의길에 그렇게 선뜻

응하지않았을것이다. 

(김옥균은)국방을충실히하자면정예한군대밖에없는데현하우리의급

무로그 우(右)에 출(出)할재무엇이냐하며일본으로건너가무예를배우라

고 권하였다. 나는언하에승낙하고불출기일(不出幾日)하여십오인의다른

학생들과일본으로향하였다.3 2 )

여기에서김옥균이제시한일본모델지향의부국강병구상이, 엘리

트청년서재필의공명을자아내어도일군사유학으로귀결되었음을알

수있다. 한편김옥균외의다른인사들도젊은청년들에게일본에의유

학을권유하였던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박영효는그의집에일하고

있던 평민 李圭完에게 일본유학의 길을 열어주었고,3 3 ) 유길준도 상민

申重模에게일본유학을권유하였던것이다.3 4 )이리하여선발된조선의

청년유학생들이1 8 8 3년 5월이후3 - 4차례이상에나누어대규모로일

본에 건너갔다. 당시 조선유학생들의 도일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비상한관심을갖고보도하였다. 

1 8 8 3년5월1 4일자의『時事新報』는조선생도1 7명이5월1 2일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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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서재필박사수기, 「회고갑신정변」, 앞의책, 82쪽.

3 3 )  비판신문사출판국, 『이규완옹백년사』(비판신문사, 1958), 28-33쪽.

3 4 )  「大逆不道罪人貞喜等鞫案: 申重模條」『推案及鞫案』신복룡, 앞의 논문, 185쪽에서

재인용.

3 5 )  『時事新報』明治1 6年(1883) 5月2 1日.

3 6 )  1 8 8 3년 7월1 9일 福澤諭吉은미국유학중의그의아들들 福澤一太郞과 福澤捨次郞에게

보낸 서한에서‘高橋正信은 1주 전 조선에서 돌아왔고, 井上(井上角五郞: 필자주)은

오래머무를것이다. 조선에서생도1 7명이6월중에왔고, 또며칠전 1 2명이, 또高橋가

돌아올때에도양(兩) 3명, 지금은非常의 多人數가되었다’고 하고있다. 『福澤諭吉全

集』제1 7권, 565쪽.



즉 후쿠자와는처음으로외국에도착한유학생들을위해의복의세

탁이나생활필수품의구입과같은생활상의편의를배려하면서한편으

로는담당관리들과의사전협조하에전신관계의견학을계획하는등

명치일본이이룩하고있는문명의실상을보여주려는스케줄도세우고

있었던듯하다. 

서재필일행이동경생활1달여째를맞은 7월에후쿠자와는조선에

체류하고있던이노우에카쿠고로에게보낸서한에서, ‘지난번 도래한

생도1 7명은本邸에있고 飯田三次 씨가請持하여世話를 하시고점

점 숙달되고있는 자도 많이 보입니다.’4 1)라고하고, 미국유학중이던

아들들에게는‘飯田三次에 (유학생들의) 보호와 관리를 의뢰하였는데

일본어의교육에서숙식의지휘에이르기까지상당히번거로운(煩) 일

이다.’4 2)라고하면서유학생일행의동정을알렸다. 

즉 후쿠자와는 자신의 동향 출신으로 게이오의숙의사무에 관여하

던 이다산지(飯田三次,혹은飯田三治)로 하여금조선유학생들에대한

숙식과생활상의편의제공을담당케하면서, 일본어교육 등도 주선하

였던것이다.43) 후쿠자와가개화파개혁계획의핵심적인부분의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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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입학했다고알렸다.3 7 )이렇게보면1 8 8 3년 5월과11월사이에확

인되는범위내에서만도3 6명이상의조선유학생이일본에파견된것이

다.3 8 )

그런데조선유학생들의파견 및 일본 내에서의 유학계획에대해서

는 김옥균과후쿠자와간에치밀한사전합의가있었던것으로추측된

다.3 9 ) 후쿠자와가조선에서온 유학생전부를일단은게이오의숙내그

의 본저나별저등에수용하면서낯선외국에서의생활이나일본어공

부등을배려하고상급학교에의진학을지원하고있기때문이다. 

후쿠자와가조선유학생들을어떻게대우했는가는당시 지인들에게

보낸그의서한에서몇 가지사례를확인할수 있다. 서재필일행의동

경 도착직후인5월2 4일 후쿠자와는전신관계의관리로보이는한 지

인에게다음과같은서한을보냈다.  

어제는화한(華翰)을 내려주셔서조선생도와함께전신(電信)의실지(實

地) 배견(拜見)의 일 속히처리해주시고언제와도 좋다고하신뜻에감사

드립니다. 직접부탁드리고싶은바 실은3, 4일전에착경(着京)하여금일

아직도정리가안되었습니다. 의복의세탁및구입품도있고해서잠시동안

은외출도하기힘들기때문에이같은상황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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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  『時事新報』明治1 6年(1883) 11月1 9日.

3 8 )  당시 파견된 유학생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르다. 慶應義塾 관련자료에는

6 0여명으로, 「회고갑신정변」은 4 0명으로, 『서재필박사자서전』에는 6 1명으로 되어 있다.

『慶應義塾五十年史』(1907), 539쪽. 서재필박사수기, 「회고갑신정변」, 앞의 책, 83-84

쪽. 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 95쪽각각참조.

3 9 )  福澤諭吉의 전기 자료는 김옥균이 조선유학생의 감독을 후쿠자와에게 의뢰했다고 밝히

고 있다. 石河幹明『福澤諭吉傳』第3券(岩波書店, 1932), 297쪽. 이시기는 김옥균의

2차방일기간인1 8 8 2년9월에서1 8 8 3년3월하순사이였던것으로추정된다. 

4 0 )  「文書番號553, 明治1 6年5月2 4日 福澤諭吉→杉本吉宛」『福澤諭吉全集』第1 7券, 549

쪽.

4 1 )  「文書番號567, 明治1 6年7月1日井上角五郞宛」『福澤諭吉全集』第1 7券, 560쪽.

4 2 )  「明治1 6年7月1 9日 福澤諭→福澤一太郞·福澤捨次郞宛」, 『福澤諭吉全集』第1 7券,

5 6 5쪽.

4 3 )  『時事新報』도 1 8 8 3년 7월6일자의 기사「조선학생」에서‘도항한조선국의 학생은 慶應

義塾 별실에서 오로지일본어학을 공부하고있다고한다’고 보도하했다. 한편서재필의

자서전은 일본도착직후의 생활에 대해서‘처음에는일본말을 몰라매우곤란하여 쓰시

마 사람으로 우리말을 하는 가네코(金子)를불러다가 6개월 동안일본사람의 절에서 같

이 유학하면서 말을 배웠다’라고만 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일본사람의 절’이란 慶應

義塾을가리키는것으로생각된다. 이상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 95쪽참조.  



게 적당한군사학교를물색하여육군도야마학교에의입학을신청하였

을 것이다. 9월1 0일자『時事新報』는「留學武官」이라는제목의기사

에서조선에서온 유학생가운데군사유학희망의학생들에대해다음

과같이보도하고있다.

조선에서 유학을 위해 아국에 체재하고 있는 소년 1 0여인 가운데 1명은

사관의학업, 다른이는모두하사(下士)의 학술에전습한다는취지여서, 이

번에그 뜻을외무성에출원하였다고한다. 이것은박영효씨가광주부에서

도야마학교를 졸업한 신복모씨를 교사로 해서 신식의 병사를연마하는데

현저하게효험을보았기때문에이같이용이하게졸업하면서도유익한하사

관을많이획득하려고하기때문이다.

즉유학생들은이미9월초의시점에는도야마학교에의입학을외무

성이나육군성에신청했던것으로보인다. 이결과9월1 2일에육군성

으로부터 도야마학교에의 입학허가가 정식으로 내려져 1 0월 3일부터

도야마학교에의통학이이루어졌다.48)  

1 0월 8일자의『時事新報』는 이 소식에대해서다음과같이보도하

고있다.

韓人兵學傳習-조선국정부의의뢰에의해이번육군사관및하사의학술

전습을위해본월3일부터도야마학교에통학하는것을허락받은인명은다

음과 같다. (사관학술) 徐載弼 (하사학술) 申應凞, 林殷明, 鄭行徵, 申重

模, 白樂雲, 李秉虎, 李建英, 李奎完, 尹泳觀, 鄭蘭敎, 朴應學, 河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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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파견계획에대해실제로팔을걷어붙이고지원의자세를아끼

지않고있음이잘나타난다.4 4 )

유학생들이점차일본어에숙달되면서, 이들은애초의계획에따라

군사학교를 포함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각종 상급학교

진학에는후쿠자와가육군성, 체신성, 요코하마세관등 요로에협조를

구하는 등 진력하였을 것이고,4 5 )1 8 8 3년 6월에 내일한 김옥균도 어느

정도관여하고있었던것으로생각된다.46)  

이에따라유학생들은게이오의숙, 요코하마세관, 체신성의전신강

습소, 농업학교, 그리고도야마학교등으로나누어각각진학하게되었

다.47)  

애초부터군사학교에의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서재필등은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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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  후쿠자와는 1 8 8 4년에접어들면서 유학생들의 체재비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이는 김옥

균이담당하기로된조선으로부터의유학경비지원이 어려워지게된사정과관련이되어

있는것으로보인다. 「文書番號 648, 明治1 7年4月1 7日 福澤諭吉→飯田三治宛」「文書

番號 660, 明治1 7年6月1日 福澤諭吉→飯田三治宛」『福澤諭吉全集』第1 7券, 659,

6 7 3쪽 참조. 이때 후쿠자와가 조선유학생들을 위해 지불한 유학경비는 1만5천 엔에 달

하고, 1895년 飯田三治 등의 확인에 의해 조선정부로부터 그 원금을 반환받았다. 富田

正文, 『考證福澤諭吉』(下)(岩波書店, 1992）, 695-696쪽. 

4 5 )  慶應義塾, 『慶應義塾五十年史』(1907), 539쪽. 『서재필박사자서전』에도 도야마학교에

입학한 것은김옥균이가 일본사람 후쿠자와의 소개를 얻어된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

도후쿠자와의소개로각각다른학교에입학하였다고기록되어있다. 金道泰, 『서재필박

사자서전』, 96쪽.

4 6 )  김옥균은1 8 8 3년6월 2 8일부터1 8 8 4년4월초까지동경에체재하였다. 琴秉洞, 앞의책,

110-135. 『時事新報』1 8 8 3년6월 2 9일자. 

4 7 )  石河幹明, 『福澤諭吉傳』第3券(岩波書店, 1932), 297쪽. 이중 慶應義塾에 입학한 金

漢琦에 관해서는『慶應義塾入社帳』第1 5號(明治1 6年2月-明治1 6年1 0月) (マイクロフ

ィルム版福澤關係文書: 慶應義塾關係資料(一)所收) 및『時事新報』1 8 8 3년 9월 1 4

일자에서확인할수있다. 

4 8 )  敎育總監部『戶山學校歷誌: 陸軍敎育史別記第1 2卷資料』(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

藏資料) .



의 교육기간으로정예사관요원을양성하는데 교육의중점을두고있

었다면, 도야마학교는기존육군제대의대위, 중위, 소위의사관뿐아니

라 조장(曺長), 군조(軍曺), 오장(伍長) 등의 하사관을 대상으로하여

매년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1 0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사격, 체

조, 제식훈련, 나팔등의기초군사훈련을실시하면서전 부대에통일적

인 교련체제를전파할목적으로설립된교육기관이었다.50) 명치유신이

후 신정부의육군은각번의상이한편제와훈련방식등을 조합하여중

앙의 근위대및 지방진대(鎭臺)를 편성하였는데, 이제종의잡다한부

대에통일적인훈련방식과제법등을연구, 보급하기위하여, 당시초빙

된 프랑스 육군교관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야마학교를 창립한 것이

다.51) 서재필일행의입학직전인1 8 8 3년 7월1 4일에개정된도야마학

교의 조례 제1조에는‘육군도야마학교는 사격과 체조술(도검술을 겸

함)을 전과(專科)로 하고, 아울러보병의조법(操法) 및 나팔의음조를

통일시키기위해근위진대, 보병대의사관및 하사를소집하여학생으

로 삼고, 이에필요한학술을조련하는곳이다.’5 2)라고학교설치의목

적을밝히고있다. 학교의편제는학교본부, 교육부, 회계부, 군의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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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 鄭鐘振 49)  

이 기사에의하면서재필만이사관생도과정의교육대상자로, 여타

의1 3명은하사관과정으로나뉘어도야마학교에의통학이허가되었다.

이는과거에합격하여이미조선의문관으로근무하고있었던서재필의

경력을일본측에서감안한조치로보인다. 이리하여서재필은다른1 3

명의평민출신생도들과함께일본도착4개월여만에일본육군의도야

마학교에입학하여정규사관및하사관교육을받게되기에이르렀다. 

4. 도야마학교의군사교육과 조선의 군사유학생

조선의 군사유학생들이선택한도야마학교는어떤 성격의군사학

교였을까. 1880년대 당시 도야마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더불어 일본

육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던 중추적 군사교육기관이었다. 도야마학교

는육군사관학교보다빠른1 8 7 3년8월에육군병학료(兵學寮)의도야마

출장소로창립되어, 1874년에도야마학교로개칭되었다. 1875년에창

립된 육군사관학교가 유년학교 생도나 제대의 하사관, 또는 사족이나

평민의자제들을모집하여, 보병과기병은2년간, 포병과공병은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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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  서재필 이외생도들의인적사항은 慶應義塾의『明治1 6年度入社帳』이나도야마학교관

계자료에서도확인되지않고있다. 다만이가운데이규완은박영효가의신복(臣僕), 임

은명은 강원도 출신으로 서재필 가의하인, 박응학, 신중모 등도 평민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은 홍선표『서재필: 생애와 민족운동』(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10쪽 및 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 96쪽. 『이규완옹백년사』(비판신문사,

1958), 33쪽등참조. 한편생도들가운데서재필, 申應凞, 林殷明, 鄭行徵, 申重模, 白

樂雲, 李秉虎, 李建英, 尹泳觀, 鄭蘭敎 등은5월 2 0일에 동경에 도착하였고, 李奎完,

河應善, 鄭鐘振 등은7월에도착했다. 朴應學이언제동경에도착했는가는不明이다. 

5 0 )  현대의 군사교육기관에 비추어 본다면 도야마학교는 사관 임관이후 병과교육으로 실시

되는 육군보병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군사학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 9 1 2년에 도야마학교에서 육군보병학교가 분리되었다. 「陸軍步兵學校略歷」, 『陸軍敎

育史: 明治別記第2 0券 陸軍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및 澤

尙信, 『陸軍戶山學校略史』(長田印刷, 1969), 26쪽참조. 

5 1 )  敎育總監部「戶山學校沿革取調」『戶山學校歷誌: 陸軍敎育史別記 第1 2卷資料』(日

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및「陸軍戶山學校沿革」『陸軍敎育史: 明治別記 第

1 2卷 陸軍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年代不明) 참조. 篠原宏

『陸軍創設史: フランス軍事顧問團の影』(リブロポ－ト, 1983）, 374쪽도참조.

5 2 )  「陸軍省達 乙 第8 2號, 陸軍戶山學校條例 改正」, 『官報』1 8 8 3년 7월1 4일자. 明治編

年史編纂會, 『新聞集成明治編年史』第5卷(財政經濟史學會, 1935), 323쪽에서 재인



에서보병조장을소집하여특별교육을실시한교육대를가리키는것으

로서재필일행이입학한이후인1 8 8 3년1 2월2 6일그제1기생총6 2명

이입교하여1 8 8 4년7월1일수료하였다. 요컨대서재필일행이입교한

1 8 8 3년도의도야마학교는예비역과현역의하사관가운데장교적성자

를선발하여소위로임관시키거나, 하사관의보수교육을위한교육체제

로 전환하였던것이다. 이같은교육대상의변화는임오군란을전후하

여명치정부가군비확장정책을단행하면서숙달된장교요원을대량확

보하고자하는정책방침에서취해진조치였다. 어쨌든이 결과1 8 8 3년

1 0월 3일부터도야마학교에통학하기시작한서재필등 조선의군사유

학생1 4명은, 이미9월에소집되어소위임관교육을받고있던4 1명의

전현직하사관출신사관후보생및이보다2개월여후에입교한하사관

6 2명과함께군사교육을받게되었다.

그런데서재필일행이도야마학교에서군사교육을받은최초의외

국인유학생은아니었다. 이들보다앞서1 8 8 1년 11월2 8일부터장대용

(張大鏞), 신복모(申福摸)의 두 조선인이통학한기록이있다. 이들이

어떤경위에의해군사교육을받게되었는지는자세히확인할수 없으

나, 장대용의경우는1 8 8 2년1월 1 4일병에의해 귀국하는바람에교육

을 수료하지못하였고, 신복모만1 8 8 2년 11월1 5일까지하사관과정교

육을이수하였다.56) 따라서도야마학교측으로서는서재필일행이두번

째로맞는외국유학생에대한교육이었고, 교육과목의편성도신복모에

서재필과일본군사유학•

으로편성되어있었고, 서재필일행이입학하던당시에는교장호리에

요시스케(堀江芳介) 소장과교육부의교관1 5명을포함하여총원1 0 1

명의편성으로되어있었다.53) 지휘관요원으로서의사관과교련교육요

원으로서하사관양성을동시에, 그리고시급히양성할목적으로파견

된 조선의군사유학생들에게2 - 3년의시간이소요되는육군사관학교에

비해단기간에기초적군사훈련이가능한도야마학교가보다적합했다

고도볼수있을것이다. 

도야마학교는 1 8 7 3년에 제1기 학생으로 위관급 4 2명, 하사관급

1 2 3명, 나팔졸2 1명 등 총 1 8 6명을소집하여교육을실시한이래1 8 8 0

년까지제7기의정규학생을소집하여교육했다.54) 그런데1 8 8 0년이후

는정기학생의소집에의한교육을중지하고, 그대신전국제대의현역

및예비역상하사관을임시학생및수업생(修業生)의 명목으로소집하

여교육하는체제로전환하였다. 임시학생이란①후비역(後備役) 보병

조장(曺長)으로 사관적임증서를소지하고소위시보(少尉試補)를 신청

한자및② 현역조장가운데상비군의사관복역지원자를가리키는것

으로1 8 8 3년 9월1 5일에총 4 1명의제2회임시학생들이소집되었다.5 5 )

수업생이란육군산하의각진대, 참모본부, 감군(監軍)본부, 헌병대등

•서재필의생애

5 3 )  剃澤尙信, 『陸軍戶山學校略史』(長田印刷, 1969), 42-43쪽. 堀江芳介는 1 8 8 4년부터

1 8 8 8년간일본육군내의병학연구모임인월요회의회장을역임하는등육군내에서신망

이두터웠던인물이었다. 篠原宏, 앞의책, 439-442쪽.

5 4 )  「陸軍戶山學校沿革」, 『陸軍敎育史: 明治別記 第1 2券 陸軍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

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및「陸軍敎育史: 陸軍戶山學校ノ部」,『陸軍敎育史: 明治別

記 第1 2券陸軍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참조.

5 5 )  「陸軍敎育史: 陸軍戶山學校ノ部」『陸軍敎育史: 明治別記 第1 2券 陸軍戶山學校之

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동일한내용이『時事新報』1 8 8 3년6월 1 1일자

에도실려있다.

5 6 )  신복모가 이수한 교육내용을 보면학과는 步兵操典, 步兵野外練習軌典, 射的敎程, 算

學을, 술과(術科)는 步兵操典, 步兵野外練習軌典, 射的敎程, 體操, 路上製圖 등이

다. 이상 신복모, 장대용에 대해서는 敎育總監部, 「戶山學校沿革取調」, 『戶山學校歷

誌: 陸軍敎育史別記 第1 2卷資料』(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 所藏資料, 年代 不明) 참

조. 



것으로생각된다. 여러정황으로보건대서재필일행은1 8 7 9년에일본

육군이군용총으로정식채택하여1 8 8 2년 1 0월부터전국 진대에배포

하기 시작한 무라타총(村田銃)을 사격교육의 주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라타총은도야마학교의교관을역임하기도했던무라타츠

네요시(村田經芳)가 명치초기일본 국내에범람하던구미의 제소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일본 군내 소총의 통일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후장식강선소총으로당시일본이세계제일의성능을가졌다고

자부하던것이었다.59) 이 총이1 8 8 3년 7월에도야마학교에1 8 0정이배

부되었기때문에서재필일행은소총의분해결합이나사격훈련시무라

타총을주교재로사용했을것이다.60) 그런의미에서서재필일행은당시

로서는최첨단의개인화기에최초로접한군사교육생이기도했던셈이

다.61)  

학과 및 실기교육 외에 조선인 군사유학생들은 입교 5개월여째인

1 8 8 4년3월8일부터4월1 8일까지한달열흘간에걸쳐실시된야외군

사훈련에도참가했다. 이기간중 도야마학교는제2기임시학생및 제1

기수업생, 그리고특별입학했던해군무관5명등전교육생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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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행했던교육내용을참고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면서재필외1 3명의생도들은이학교에서과연어떤군사교육

을받았을까. 관련자료에따르면도야마학교측은서재필일행에게사관

및 하사관 과정을 불문하고 이론교육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유연체조,

노상측도(路上測圖), 보병조전(步兵操典), 사적교정(射的敎程), 야외

연습궤전(軌典), 임시축성학의 교과목을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

였고, 실기교육에 해당하는 술과(術科)에서는 유연체조, 기계체조, 생

병(生兵)제1부및제2부, 독립사격등의실기를교육했다.57)  

이 교육내용가운데학과와술과교육에서공통적으로유연체조및

기계체조를집중적으로교육받은점이눈을끈다. 군사교육의일환으로

체조를중시하는것은체력단련을강조하는프랑스식군사교육의특징

으로서, 막말기이래프랑스군사교관단이초빙되어프랑스병식의영

향이 강했던 명치정부의 군사교육기관에서도체조를 교육하고있었던

것이다.58) 이 영향에의해서재필일행도체조학습을충실하게받았고,

후일귀국하여국왕고종의임석하에행한교련시범에서도체조를시

연하여국왕을기쁘게하고있다. 

또한서재필일행은‘독립사격’이란 실기교육을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화기인소총의분해결합및사격술을망라하는내용의교육이었을

•서재필의생애

5 7 )  敎育總監部, 「戶山學校沿革取調」,『戶山學校歷誌: 陸軍敎育史別記 第1 2卷資料』(연

대불명)과「陸軍敎育史: 陸軍戶山學校ノ部」, 『陸軍敎育史: 明治別記 第1 2卷 陸軍

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所藏資料) 종합참조.

5 8 )  동경대학 鈴木淳 교수에 의하면 ① 체력단련을 위한체조와② 동작의 통일성을 부여하

기위해나팔에의한통솔을중시하는것이프랑스식교련방식의특징이며, 막말이후프

랑스 군사교관단을 초빙한 일본의 군제에 이러한 영향이 남아있다고 한다. 鈴木淳「蘭

式·英式·佛式: 諸藩の兵制導入」橫浜對外關係史硏究會·橫浜開港資料館編『橫

浜英佛駐屯軍と外國人居居留地』(東京堂出版, 1999), 225-227쪽. 

5 9 )  무라타총의 개발및 제식채용과정에 대해서는大山元帥傳編纂委員會『元帥公爵大山

巖』(1935), 509쪽 참조. 1884년 4월 2 8일자의『時事新報』는 福澤諭吉이 도쿄 小石川

의 포병공장을 참관하여 村田經芳 대좌의 안내를 받아무라타총에 대한설명을 받고있

는기사를실었다. 이에따르면무라타총은최대사거리가 3 , 3 0 0 - 3 , 5 0 0야드( 3 , 0 0 0미터이

상)이고, 숙달자는1분간에2 5발, 비숙련자는8 - 9발을발사할수있는편의성을지녔다고

했다. 

6 0 )  剃澤尙信, 『陸軍戶山學校略史』(長田印刷, 1969),16쪽. 

6 1 )  하사관과정교육생이었던이규완이귀국후에명사수로알려지게된것이나, 갑신정변의

과정에서 김옥균의 지시에 따라무기고에 소장된 총기를 꺼내 모두 분해, 소제하고 있는

일화 등을 보면, 이들이 모두 총기사용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규완옹백년사』(비판신문사, 1958), 44-45쪽 및 김옥균, 『갑신일기』, 앞의 책, 149쪽



는외국유학생으로서일본어이해능력에한계가있었다는점이나, 전체

교육기간이일본사관후보생에비해 한 달 보름정도짧았다는점들을

고려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서재필일행은, 일부학과목을제외하고는, 일본의정규사관

후보생으로서요구되는신체단련, 학과교육, 사격, 독도법, 야외군사훈

련 등 기초적인군사훈련은모두동등하게이수했다고보인다. 즉서재

필일행은일본사관후보생들이받는군사훈련의기준으로보아서도손

색이없을 정도의사관과정군사교육을이수했던것이다. 서재필은그

의 자서전에서도야마학교에서의교육을회고하면서다음과같이말하

고있다.

그때아홉사람은처음으로외국군대식의 교육을받게되는것이한편재

미도있거니와또는장차나라를위하여목숨을바칠기운을가지게되는동

시에, 우리가 만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돌아간다면 우리나라에도 군관

학교를세워우리나라간성이될 만한장재(將材)를 길러, 우리나라로하여

금 세계어느나라한테든지떨어지지않게하여야하겠다는굳은결심을가

지고열심으로공부들을하였다.65)  

위인용문은군사유학생의인원을9명으로착오하는등구체적인수

치의인용에서는오류가있지만, 당시교육에임하고있던서재필일행

의 각오를그대로보여주고있다고생각된다. 서재필일행의교육태도

에 대해서는당시일본신문들, 특히후쿠자와가운영하던『時事新報』

에서도비상한관심을갖고주시하고있었다. 

서재필과일본군사유학•

동경동남쪽나라시노하라(習志野原)에서 3주간야영하면서야외훈련

을 실시하였고, 이후 장소를 시모우사(下總)의 쿠주쿠리(九十九里)로

옮겨1주일간사격훈련을, 다시치바현내에서2주일간행군연습을실시

하였다.62) 6주간실시된이 야전훈련에서재필을포함한조선인통학생

1 4명도빠짐없이참가했음이확인되고있다.63) 야영및행군훈련은현대

의군대에서도실전에대비하여종종실시되는가장어려운수준의종합

군사훈련의하나인데, 서재필일행이이전의신복모도경험하지못했던

당시로서는최고수준의군사교육을이수했음을알수있다.

서재필일행이체험한이상의교육내용들을그들과거의동시에입

교하여같이교육을받고있던일본의사관후보생들의그것과비교한다

면어떤차이가있었을까. 서재필일행보다보름정도앞서입교하여사

관후보생교육을받고있던하사관출신의제2기임시학생들은, 학과의

교육과목으로보병조전, 보병대대학(大隊學), 야외연습궤전, 축성교정,

사격교정, 지리학, 신속측도(測圖), 내무서, 위술복무규칙, 징벌령, 산

술, 평면기하등을, 술과의교과목으로사적, 체조, 지리, 신속측도, 야

외연습을이수하였다.64) 서재필일행이이수한교과목과비교한다면대

대학, 지리학, 내무규칙, 수학 등이 덧붙여지고 있어, 도야마학교측이

학과교육에관한한 조선유학생들에게는일종의수준차교육을실시했

던 것으로생각된다. 이것은서재필일행이처음으로군사교육에접하

•서재필의생애

6 2 )   『時事新報』1 8 8 4년3월7일자보도및 敎育總監部,『戶山學校歷誌: 陸軍敎育史別記

第1 2卷資料』(연대불명) 참조. 

6 3 )   조선인 유학생 1 4명 전원의 참가에 대해서는『時事新報』1 8 8 4년 2월 2 5일「생도연습」

의예고기사및『時事新報』1 8 8 4년3월 1 3일「야외연습」의기사에서확인된다.

6 4 )   「陸軍敎育史: 陸軍戶山學校ノ部」『陸軍敎育史: 明治別記第1 2卷陸軍戶山學校之部』

(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 所藏資料), 56쪽 6 5 )  金道泰, 『서재필박사자서전』, 96쪽.



이고있었다고볼수 있는데, 이는1 8 8 1년에교련병대에소집되어일본

공사관의호리모토소위로부터훈련받은양반자제의사관생도들이신

분의차이를내세워평민 출신의조선인교관들을하대하는등의태도

를보였던것과비교하면사뭇다른태도였다고할수있다.67) 결국도야

마학교입학생도1 4명 전원이한사람도낙오하지않고8개월간의군사

교육과정을수료하게되었던이면에는, 유일한사관으로서이들을독려

하고이끈지휘관서재필의통솔력에힘입은바도적지않았을것이라

고생각된다. 이같은지휘관으로서의서재필에대한신뢰관계가있었기

에, 후일갑신정변과정에서여타평민출신하사관들이목숨을다해서

서재필의통솔에끝까지따른것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서재필일행은군사교육의기간중주말을이용해서는당시도쿄츠

키지(築地)에 체재하고있던김옥균을방문하여조선정세며일본의정

세에관한이야기를듣곤했었다. 김옥균은당시동남제도개척사겸 포

경사의자격으로 조선 정부의재정문제해결을위한 3 0 0만 엔 차관의

조달을위해1 8 8 3년 6월1 5일부터1 8 8 4년 4월9일까지일본에체재하

면서이노우에카오루, 가쓰가이슈(勝海舟), 고토쇼지로, 시부사와에

이이치 등 정재계의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였다.68) 특히 김옥균은 미국

보빙사파견의수행원으로1 8 8 3년 8월1일부터반달간정도일본에체

류하였던 홍영식, 유길준 등6 9 )과의 접촉을 통해 5년 후에 내정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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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일행이 도야마학교에 입교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인

1 8 8 3년 1 0월 2 9일자의『時事新報』는「韓人의 학업(勉强)」이라고하

는 제목 하에‘지난 날 육군사관학교(기자의착오?: 필자주)에 입교한

한인서재필을비롯한1 8명의생도는서로격려하고힘쓰면서무리중

에 뛰어나고학업의진보도빠르다고하여학교측의평판이극히좋다

고 한다’고 보도했고, 특히『時事新報』1 8 8 4년 2월2 8일자는조선군

사유학생가운데에서도서재필에관한주목할만한기사를싣고있다.

작년가을부터 육군外山학교(도야마학교의 별칭: 필자주)에서상하(上下)

사관의수업에종사하고있는조선인서재필외1 4명은주야그학업에힘쓰

고 있고특히서씨는조선국의귀족임에도교칙을잘 준수하고1 4인의생도

와 함께매일오전8시에서오후4시까지학교에서운동기타의병식(兵式)

을 공부하고있고, 일과를끝내고귀숙(歸宿)한 후에도자신의규칙을정하

여 다른생도들을책려(策勵)하여병서및 산술등을연구하고있기때문에

빠르면내월경에졸업한다고한다.66) 

이 기사는 서재필이‘조선국의 귀족’인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의식을내세우는것없이도야마학교의규칙을잘준수하면서학업

에 힘쓰고있을뿐 아니라, 방과후에도다른평민출신의하사관후보

생들을독려하면서절제있고근면한태도로군사교육에몰두하고있던

모습을전하고있다. 서재필은자신에게엄격함으로써여타평민출신의

하사관후보들에게모범을보이는, 말그대로의솔선수범의자세를보

•서재필의생애

6 6 )  『時事新報』, 1884년 2월 2 8일, 「朝鮮兵學生」. 이기사는 웬일인지‘내월경에 졸업’한

다고하는내용을싣고 있는데, 이는결과적으로는오보가되었다. 서재필일행은후술하

듯이1 8 8 4년5월 3 1일에군사교육을수료했기때문이다.

6 7 )  崔炳鈺, 앞의논문, 142쪽.

6 8 )  김옥균의3차방일에관해서는琴秉洞, 앞의책, 111-135쪽이상세하다.

6 9 )  보빙사일행은전권대신閔泳翊, 부대신洪英植, 종사관서광범, 隨員 유길준등으로구

성되어있었다. 이에관해서는『時事新報』1 8 8 3년8월2일과8월 1 8일에관련기사가보

도되었다.



로 공명되었던것은말할나위도없을것이다.72) 서재필일행의군사유

학은, 도야마학교에서의군사교육을통해발달된선진군사기술을배우

는 기회가되었을뿐만아니라, 김옥균과의주기적인만남을통해개화

파의정치구상에공명하고개화파정치세력의무력기반화로되어가는

정치교육의장으로도되었던것이다. 

서재필등 조선의군사유학생1 4명은8개월간의교육과정을마치

고 5월3 1일 도야마학교를졸업했다. 『時事新報』1 8 8 4년 5월3 0일자

「朝鮮人兵學卒業」의 기사는‘도야마학교통학생인 조선인 徐載弼,

申應凞, 林殷明, 鄭行徵, 申重模, 白樂雲, 李秉虎, 李建英, 李圭

完, 尹泳觀, 鄭蘭敎, 朴應學, 河應善, 鄭鐘振은소정의敎則을졸업

하고내일3 1일동교에서卒業證을 수여받는다고한다’고하여 이들의

졸업소식을전하고있다. 여타의일본인임시학생과수업생들이한 달

뒤인7월1일에졸업하는것으로보아73) 도야마학교는조선인유학생들

만을위한별도의졸업식을마련해준것으로보인다. 졸업이후이들은

한 달여정도일본에더 체류하다가7월1일요코하마를출항하여귀국

서재필과일본군사유학•

위한거사를단행하기로결의하였고, 김옥균은재정과군사의준비, 홍

영식은조선에진주한청군의철퇴, 유길준은만국의정세고찰등을분

담하여준비하기로밀의하였다.70) 그래서김옥균은그 자신의개혁구상

의 일환으로 파견된 군사유학생들과의만남에 큰 의의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연유로이들과의만남에서도조선내외의정세와자신의개

혁구상에대해기탄없이토로하곤했던 것 같다. 서재필은김옥균과의

만남을다음과같이회고하고있다.  

그는늘 우리에게말하기를일본이동방의영국노릇을하려하니우리는

우리나라를아세아의불란서로만들어야 한다고하였다. 이것이 그의 꿈이

었고또 유일한야심이었다. 우리는김씨의말을신뢰하고우리의전도에무

엇이 닥쳐오든지 우리의이 책임을이행하고야말겠다는결심을하였던것

이다.71)  

즉 김옥균은서재필일행에게, 중국의속국지위에서조선을독립시

킬 뿐 아니라나아가조선을아시아의프랑스와같은문명된국가로만

들어야한다고역설하고있었던것이다. 이같은김옥균의국가개혁구상

이발달된일본의현실을직접목도하고있던군사유학생들에게전적으

•서재필의생애

7 0 )  「書趙忠定公傳」『兪吉濬全書』5권2 6 4 - 2 6 5쪽참조. 鄭容和, 앞의논문, 42쪽에서재인

용. 김옥균은後藤象二郞과 福澤諭吉에보낸『擬似朝鮮策略』에서, 청국으로부터의조

선독립을위한방편으로평화적해결방식과무력적 해결방식양자를 구상하고후자를위

해 일본으로부터 철포, 탄약, 기선 등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琴秉洞, 앞의

책, 121-123 참조.

7 1 )  서재필박사수기, 『회고갑신정변』, 앞의 책, 84-85쪽. 하사관과정의 신중모가이시기김

옥균과의 대화 내용을 회상하는 것은「大逆不道罪人貞喜等鞫案: 申重模條」『推案及

鞫案』, 신복룡, 앞의논문, 185쪽참조.

7 2 )  서재필이 일본군사유학을통해 어떠한 일본관을 갖게되었는가는 별도의논구가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만 서재필은 1 8 9 7년 2월 1 5일『대죠선독립협회회보』제6호에 게재된

「동양론」에서‘정치가 고약하고 인민이 완고’하며, ‘야만의 복식과 야만의 풍속’을 숭상

하는청국에대비하여, ‘일본은 근년에 구습을 모두버리고태서각국에 좋은 법과학문

을 힘들여 배운까닭에 오늘날 동양안에제일강하고 제일부유하며 세계에 대접받기를

개화한 동등국으로 받으니 치하할 만하고칭찬할 만 하더라. 그러나 일본도 아직구라파

각국과는 겨뤄보기어려워 조심을 하고더 배우며 더 진보를 하여야 아주독립권을 찾을

터일것이다’라고하여일본의근대화정책을상대적으로높이평가하고있다. 정진석편

저, 『독립신문·서재필·문헌해제』(서울: 나남출판, 1996), 117쪽에서재인용. 

7 3 )  『時事新報』1 8 8 4년 7월 7일자「戶山學校卒業生」기사 및「陸軍敎育史: 陸軍戶山學

校ノ部」『陸軍敎育史: 明治別記第1 2券陸軍戶山學校之部』(日本防衛硏究所戰史部

所藏資料) 참조.



구상의핵심으로서일본에의군사유학생파견을통한근대적사관의양

성을계획하였다. 임오군란이후청일 양국이서로 상대를가상적으로

해서육해군에걸쳐군비확장을전개하고있었던동아시아의군비경쟁

상황을고려한다면, 김옥균등개화파정치세력이군사유학생의파견을

추진한것은, 일본에대한지나친의존경향의위험성이나그재정적기

반의취약성은있었을지언정, 근대국가로서요구되는최소한의군사력

의확보를통해주권을확립하기위한시도로서평가할수있을것이다. 

둘째, 개화파정치세력의국가개혁구상은, 일본정부와민간에포

진한조선개혁지원론자, 조선개조론자들에게적극적인지지를얻었다.

그 민간에서의대표격인후쿠자와유키치는김옥균등의조선개혁구상

을적극 지원하였고, 조선유학생들의생활배려및상급학교진학, 나아

가 유학경비보조에이르기까지최선의지원을아끼지않았다. 결국서

재필일행의군사유학은개화파의국가근대화구상과일본내조선개조

론자들의지원책이결합한합작품이었던것이다. 이같은일본 내 조선

개조론자들의개화파지원정책은그 전반적인아시아주의의성격이나,

‘혁명의수출’과 관련된의도등이 보다깊게검토되어야하지만76) 조

선 내 개화파정치세력이근대주권독립국가의실현이라는목표를달성

하기위해이들을국제연대의틀속에서적절히활용하고있는‘用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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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오른다.74) 서재필등은자신들이각고의노력끝에습득한군사지

식과기술을살려 낙후된조국의군사제도를근대화하고, 나아가청국

이나일본에뒤지지않는주권독립국가를세워야겠다는희망에가득찼

을 것이다. 그러나그 조국에서이들의지식과기술을활용할군사교육

시설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국가개혁의 수단으로 선택한 갑신정변의

격랑에서오히려이들다수가사망하거나망명의길에나서게되는운

명을맞게될줄7 5)은그중아무도예측하지못했을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기사와 도야마학교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1 8 8 3년부터 1 8 8 4년에 걸친 서재필일행의 도일 군사유학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도야마학교에서의 군사교육 내용 등을 살펴보았

다. 지금까지의논의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서재필 일행의 군사유학은 개항 이후 조선정부가 추진해온

부국강병정책의연장선상에위치해있다. 특히김옥균을중심으로하

는 개화파 정치세력은 임오군란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청국의 종주권

확립태세에 대항하여 일본모델을상정한 국가개혁구상을수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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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  서재필일행의귀국은『時事新報』1 8 8 4년7월4일자에보도되었다.

7 5 )  도야마학교출신의서재필일행1 4명가운데갑신정변당시피살, 혹은처형된사람은 朴

應學, 鄭行徵, 尹泳觀, 河應善, 李秉虎, 李建英, 白樂雲, 申重模 등8명이고, 박영효,

김옥균과 함께일본으로망명한사람은 서재필을 비롯하여 林殷明, 李圭完, 申應熙, 鄭

蘭敎, 鄭種振 등 6명이다. 李光麟, 「서재필의 개화사상」『한국개화사상연구』(일조각,

1979), 103쪽및신복룡, 앞의논문, 1 9 8쪽참조. 이광린의연구에서행방불명으로처리하

고 있는 林殷明의 일본 망명에 대해서는『이규완옹백년사』(비판신문사, 1958), 46쪽에

서. 鄭種振의일본망명에대해서는김현철, 앞의논문, 35쪽에서각각확인된다.

7 6 )  임오군란을전후하여福澤諭吉이취하고있는대조선정책의성격에관해서는일본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주요 관련연구만을 제시하고

자한다. 坂野潤治는, 福澤諭吉이대청결전론을불사한조선개조론의입장을취하고있

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개화파 지원론을 제기했다고 본다. 坂野潤治,『明治·思想の

實像』(創文社, 1977). 51-56쪽. 高崎宗司는 福澤이 조선을 평등한 隣國으로서가 아니

라‘誘導의대상’으로간주했었다고비판하고있다. 高崎宗司, 「福澤諭吉の朝鮮論と開

化派」『三千里』4 0호(1984), 46쪽. 三谷博은서남전쟁이후유신의성과에자신을가진

일본인들이 조선과 중국에 변혁건설의 노하우를 수출하려고 했다는‘혁명의 수출론’을



대, 체화되어가는과정이었다고생각된다.  

그러나귀국이후의경과에서나타나듯이이들이쌓은귀중한군사

적 자산은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일시거론된사관학교설치의논의는

결국조정내외의정치적대립에의해흐지부지되고말았다. 이들이습

득한교육성과가왜살려지지못했는가에대해선별도의논구가필요할

것이지만, 이들보다 앞서 도야마학교 하사관 과정을 수료한 신복모가

박영효의지휘를받아일시적이나마광주부에서수백명의근대적병사

를 양성해낸성과를생각할때, 보다본격적인군사훈련을받은서재필

일행에게그교육성과를재생산할마당이주어졌다면조선후기의근대

군대건설의양상이나정치사의전개는사뭇다른모습을보였을것이

다. 그런면에서서재필등1 4명의군사유학생일행은, 근대화의도정에

서 지체된한 전통국가가사장시켜버린‘맹아적근대’의 일 표상이되

었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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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셋째, 서재필일행이교육받은도야마학교는일부연구에서추정된

것처럼하사관양성학교가아니라, 일본의육군사관학교와양립하여일

본육군의정예사관및 하사관의재교육을담당하는중추적군사교육기

관이었다. 이곳에서서재필일행은일본의사관후보생들과거의동등한

체력훈련, 학과교육, 실기교육을 받았다. 특히 무라타총을 사용하였을

개인화기훈련과6주간의야전연습및 행군훈련등은이전의조선군인

중누구도경험하지못한최고수준의군사교육으로서재필은실질적으

로해외유학을통해근대적군사교육을이수한조선최초의사관생도였

다고할수있다.

넷째, 서재필은젊은관료로서그에게주어질입신양명의편안한길

을 마다하고, 개화파의국가개혁구상에적극 공명하여험난한군사유

학의길을선택하였다. 양반관료에서근대군인으로의전환을결단한것

은 그가이미도일유학의시점에서근대적인국가관념의영향하에놓

여져있음을추정케한다. 이같은국가관념은일본체재중이던김옥균

과의지속적인만남을통해더욱공고한국가개혁구상으로발전되었으

리라고생각된다. 더욱이군사유학의과정을통해 서재필은평민출신

의 하사관 후보생들과 군사교육과 훈련은 물론 숙식도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고보여지는데, 이것은그가갖고있었을명분적, 제도적국가근

대화 구상이 일상생활적인측면에서의 신분평등적인관념으로까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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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며 福澤諭吉 등을사례로 들고 있다. 三谷博, 「比較史上の明治維新: 過程と特

徵」『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山川出版社, 1997), 341쪽. 반면杵淵信雄은 福澤의

진의는아시아에서의문명의확대에있었으며조선에 대한잠식의 의도는없었다고옹호

하고있다. 杵淵信雄『福澤諭吉と朝鮮: 時事新報社說を中心に』(彩流社, 1997) 참조.


